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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도 친구와 걷고 나서 체조시간을 기다리며 벤치에 

앉았다. 여느 때와 다름없는 공원의 아침이 펼쳐지고 있

었다. 새들이 노래하고 나뭇잎은 조금씩 더 푸르러지고 

있었으며 그 너머 파란 하늘에는 흰 구름들이 뭉게뭉게 

어울려 봄볕을 즐기고 있었다.

공원 여기저기에서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

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. 내 근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

있던 어르신들로부터 어젯밤에 91세의 어르신 한 분이 

돌아가셨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. 한동안 망자(亡者)

는 식욕이 없어 음식을 먹지 못했다고 한다. 의사는 호

스를 통해 직접 음식을 위장 속으로 주입하면 생명을 연

장할 수 있다고 했으나 망자와 가족들이 그 제안을 받

아들이지 않았다. 음식을 억지로 배속으로 넣는 방식보

다는 몸이 하자는 대로 맡기기로 한 것이다. 결국 음식물

을 섭취하지 못하니 영양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아 

그대로 세상을 떠났다. 약물이나 의료기구의 도움을 받

으면서 수명 연장을 꾀하지 않았으니 진정으로 천수(天

壽)를 누린 셈이다.

살아 있는 생명은 언젠가는 소멸한다. 이 자연의 대법

칙을 인간도 피해 갈 수는 없다.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

지로 모든 인간도 죽는다. 그러나 죽음은 인간에게 미지

의 영역이다. 그 누구도 우리에게 죽음이 어떤 것이라

고 말해 줄 수 없다. 따라서 그것은 영원한 미스터리이

다.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이고 공포심이 생길 정도로 두

려운 대상이다. 

우리 앞에 펼쳐진 삶이 풍요롭고 화려할수록 삶에 대

한 애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비례

해서 커진다. 반대로 삶이 힘들어질 때, 삶에 대한 욕구

가 사라질 때, 죽음은 마지막 도피처로서 인간을 유혹

하기도 한다. 안락사나 존엄사로 삶을 마감한 사람들은 

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삶을 산다

고 할 수 없으며, 자신의 삶 속에 아무 것도 남지 않았다

는 판단 하에 죽음을 택했을 것이다. 

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삶과 죽음을 양면성을 지닌 삶

의 본질로 설명한다. 삶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고, 죽

음으로 다시 삶이 가능하도록 순환하는 영원한 우주의 

섭리라고 주장한다. 종교가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가

르치건 우리의 마음속에 죽음이란 개념은 여러 가지 삶

의 형태처럼 각각의 다른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

을까 싶다.

기독교의 예수는 인간에게 영원한 고뇌이자 숙명으로 

남아 있는 죽음을 극복하고 인류에게 횃불처럼 타오르

는 부활의 희망을 안겨 주었다. 다시 산다는 소망이 없

다면 기독교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. 이처럼 부활은 엄청

난 사건이자 커다란 메시지이다. 

2024년 부활절을 보내면서 각자 죽음에 대해 자신이 

어떤 생각과 태도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 짚어 보

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. 

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신의 

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다. 삶과 죽음은 아무리 떼려

고 해도 뗄 수 없는 인간 운명의 연장선에 있으므로 둘

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. 삶과 죽음을 유한한 생

물학적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인간의 정신과 

영혼에서 펼쳐지는 내면의 현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

다. 살아 숨쉬면서 삶에 대한 감사와 각성이 없다면 죽

은 것과 마찬가지이다. 죽은 것 같은 의미 없는 삶에서 

벗어나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것은 삶 속에서 거듭나는 

것이다. 옛 것이 죽고 새 것이 살아났다는 기독교의 메시

지도 강렬하고 장엄한 인간 영혼의 부활에 대한 것이다. 

우리의 삶 속에 부활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

까? 살고 죽는 것, 그리고 다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

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까? 밤새도록 깊은 잠을 자고 

다시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일종의 작은 부활을 경험한

다. 그 깊은 잠에서 다시 깨어 새 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

이라고 누가 보장한단 말인가? 아침에 깨어나서 새날을 

맞이하는 것 자체가 부활이요 기적이다. 우리는 매일 아

침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

이다. 밝아 오는 새 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삶의 기회

를 부여 받는 매일 매일의 기적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. 

그야말로‘모닝 미라클’이다.

이처럼 하루하루의 삶 속에 부활의 메시지가 살아 숨 

쉬고 있다. 흘려보내듯 매일 무심코 살아가는 일상 속에 

삶과 죽음은 끝없이 교차하며 우리에게 도전한다. 한 번 

살고 한 번 죽는 인생을 크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매

일 매일의 작은 삶이 모여 한 번의 인생이 된다는 진리

를 간과할 수 없다.

책임 없이 무의미하게 단 하루도 살 수 없다. 이 하루

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오늘의 

삶은 그냥 흘러 보낼 수 없는 엄청난 시간이 되기 때문

이다. 

머리 숙여 고인의 영면을 기원한다.


